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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

Anja Niemi 

She Could Have Been A Cowboy © Anja Niemi : The Little Black Gallery

안냐 니에미의 <She Could Have Been 

A Cowboy>는 카우보이를 동경하는 한 여

성의 상상 속 세계를 연출했다. 이 시리즈

는 현재 영국 The Little Black Gallery( 

www.thelittleblackgallery.com)에서 전시

중이며, 2018년도에 뉴욕 Steven Kasher 

Gallery, 암스테르담의 The Ravestijn 

Gallery, Photo London 등에서 전시될 예

정이다. 또한 동명의 사진집도 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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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irl Of Constant Sorrow © Anja Niemi : The Little Black Gallery

▷ The Girl © Anja Niemi : The Little Black Gallery

▷▷ The Cowboy © Anja Niemi : The Little Black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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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카우보이가 될 수도 있었겠지

이런 카우보이가 있다고 상상해봐.

진짜 카이보이는 아니지,

카우보이 모자를 쓰거나, 

말을 타고 소를 모는 그런 전형적인 카우보이는 아니야.

어쨌든 아직은 아니야.

이 카우보이는 어디까지나 상상일 뿐이지만 

그녀는 분명 존재해. 

마치 대리석 안에 갇혀있는 조각처럼

날아오르기를 기대하지. 

돌 안에서 끌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조각처럼.

  - 레나 니에미

<She Could Have Been A Cowboy>

Suppose I were to tell you

about this cowboy

who’s not really a cowboy,

not in the regular sense of the term,

not in the sense that she drives cattle,

or rides horses,

or wears cowboy hats,

not yet anyway.

This cowboy is imaginary

but she exists,

like a sculpture trapped

inside a block of marble

waiting for her line of flight,

waiting for the sculptor

to start chiseling away at the stone.

                                        - Lena Nie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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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maginary Cowboy © Anja Niemi : The Little Black Gallery

▷ The Duel © Anja Niemi : The Little Black Gallery

▷▷The Graveyard © Anja Niemi : The Little Black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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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다. 그것은 마치 한 가지

에 열린 두 개의 사과와 같으니.” - 버지니아 울프, 올란도 中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올란도 Orlando: A Biography>에는 400

년 동안 남성과 여성의 몸을 오가며 살아온 인물이 등장한다. 16세

기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1세의 총애를 받던 미소년 올란도는 여왕

에게 “영원히 죽지도 늙지도 말라”는 말을 듣고 이후 400년을 영원

한 청춘인 채로 산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난 그는 자신의 몸이 어떤 

일인지 여성으로 변했음을 발견하고 당황하지만, 이후 여성으로 살

아가면서 남성일 때는 모르던 여성의 삶을 경험하고, 종래에는 결혼

하고 자녀도 낳는다. 올란도는 양성(兩性)을 다 경험해봤다는 면에

서, 그리스 신화의 테이레시아스를 연상시킨다. 테베의 예언자 테이

레시아스는 남성과 여성의 삶 양쪽을 다 살아보고, 어느 성(性)의 쾌

락이 더 큰 지 묻는 제우스와 헤라의 질문에 여성의 쾌락이 더 크다

고 답했다고 한다.

올란도와 테이레시아스처럼 남성과 여성, 이 양쪽을 다 살아본 삶은, 

마치 외눈박이 세상에서 두 눈을 가지게 된 사람처럼 전혀 다른 세

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가 바뀌는 것만이 아니

라, 사회적 관습과 규범으로 제약받아 보지 못하던 다른 세상을 경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변신(變身)을 꿈꾼다.

상상 속 세계를 사진으로   

노르웨이 작가 안냐 니에미Anja Niemi 역시 자신 아닌 또 다른 존

재가 되기를 꿈꿔왔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보고 이야기를 상상해

서 캐릭터를 만들기를 즐겼던 그녀는 자신의 상상 속 세계를 그대로 

사진으로 옮겼다. 모델, 연출, 촬영, 배경 셋팅까지 혼자서 모든 것

을 진행하는 그녀는, 시리즈 하나에 캐릭터와 스토리를 담아내 한 편

의 역할극을 완성시킨다. 똑같은 두 여성이 등장해 결국에는 한 쪽

이 다른 한 쪽을 살해하는 <Darlene & Me>나, 마치 히치콕 영화의 

한 장면처럼 불길한 암시가 있는 <Starlets> 등은 그녀의 이런 상황

극 연출을 잘 보여준다. 그녀는 자신의 상상 속 인물이, 또 다른 인

물을 상상하는 식으로 중복되는 플롯의 시리즈도 작업했는데, <The 

Woman Who Never Existed>에서는 한 이탈리아 여인이 무희, 광

대 등 또 다른 자신을 상상한다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안냐 니에미의 신작 <She Could Have Been A Cowboy>(그녀는 

카우보가이 될 수도 있었겠지)는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속 주인공 

올란도처럼, 양쪽 성을 다 경험해보기를 원하는 여성이 주인공이다. 

작가의 상상 속 여인은 보수적인 관습 속에서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정숙한 삶을 강요받는 여성의 삶에 지쳤다. 그런 그녀의 유일한 즐거

움은 존 웨인(John Wayne)의 <11인의 카우보이>, <마지막 총잡이> 

같은 서부극을 보는 것이다. 그녀는 사실 핑크색 드레스보다는 가죽 

재킷과 바지를 입고,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싶어한다. 그녀의 여행가

방에는 카우보이 모자와 장갑, 채찍, 술달린 가죽 재킷 등이 보관돼

있고, 벽에는 카우보이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그녀는 환상 속에서 핑

크색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카우보이 복장으로 갈아입고, 존 웨인이 

결투를 벌이던 황야에서 말을 타고 달리기를 꿈꾼다. 

안냐 니에미는 자신이 상상한 핑크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다시 카우

보이가 된 자신을 상상한다는 액자 소설같은 이중 플롯으로 사진 속 

스토리를 끌고 나간다. 마치 아이가 상상 속에서 스스로 해적도 됐다

가 용사도 되는 식으로 여러 역할을 하며 1인극을 펼치는 것처럼, 안

냐 니에미의 캐릭터도  스스로 주인공과 악역, 양쪽 역할을 다 하며 

황야에서 결투를 벌인다. 상상 속 캐릭터가 다시 상상을 통해 이야기

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GIRLS CAN DO ANYTHING

이 시리즈는 그녀의 전작들에 비해 가장 정치적인데, 전통적으로 ‘마

초’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카우보이를 꿈꾸는 여성의 이야기는 최근 

페미니스트들의 슬로건 중 하나인 ‘GIRLS CAN DO ANYTHING(여

성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을 연상시킨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할 

수 없다고 여겨지거나, 금기인 분야에 도전하며, ‘여성 역시 (남성과 

황야에 선 올란도
Anja Niemi <She Could Have Been A Cowboy>

글 석현혜 기자 이미지 제공 The Little Black Gallery( www.thelittleblackgalle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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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며 성적 고정관념에 반론을 제기하

는 것이다.  

안냐 니에미의 사진들은 모두 따뜻한 색감과 매끈한 화면으로 아름

답지만, 그의 작업이 주목받는 것은 단지 그 뿐만이 아니다. 그녀는 

“내 작품이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색감이 돋보인다는 말을 듣지만, 

단지 예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며 “나는 항상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

시지를 작업에 은유적으로 담으려 한다”고 말한다. 이 시리즈의 사

진에 내내 인물의 얼굴이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고, 오직 카우보이 남

자 초상화만이 유일하게 등장하는 얼굴인 것은 상상 속의 여인이 스

스로 원치 않는 삶을 살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

문이다. 캐릭터가 코르셋을 벗는 장면 역시 화면의 위에는 엄숙한 

성화(聖畵)가 걸려있어 그만큼 캐릭터가 억압받고 있음을 암시하는 

등, 사진 곳곳에 눈여겨 볼만한 상징이 숨어있다.  

이 시리즈는 미국 유타주의 국립공원과 영화 세트장, 아파트 등에서 

촬영했다. 붉은 색과 핑크 색의 암석들을 보며, 그녀는 이 곳이 자신

이 상상하던 쓸쓸한 배경으로 안성맞춤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이 

캐릭터는 내가 분했던 모든 캐릭터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다”며 “사진 속 카우보이는 나의 캐릭터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서

부 영화나 카우보이들의 초상화를 보며 만든 상상이다, 나는 내 캐릭

터가 만든 판타지의 세계 속에서 놀기를 즐겼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실제 촬영과정이 상상 속 놀이처럼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니

다. 촬영부터 분장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하는 그녀지만, 노르웨이인인 

그녀가 말을 타고 미국 서부 국립공원을 여행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작업은 혼자 촬영했지만, 얼룩무늬 말에 올라

타는 장면만은 다른 카우보이의 도움을 빌렸다고. 또 전형적인 미국 

서부 카우보이 복장을 한 채로, 집 밖으로 나선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 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다소 수줍은 그녀에게 쉬운 일만은 아니

었다. 

“용기가 별로 없는 내가 카우보이 복장으로 완전무장을 한 채, 미국 

국립공원에 혼자 서 있는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사람들, 말, 공개

되고 붐비는 공간, 이런 모든 것이 나를 미칠 것 같이 몰아갔지만, 나

는 스스로에게 ‘이건 너 자신을 위한 거야, 카우보이! 누구든 어디에

서든 사람은 자신이 정말 원하는 모습으로 나설 수 있어.’라고 말해

줬죠.”

이 시리즈는 영화 같은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마지막은 비석

들이 즐비한 무덤의 모습으로 끝난다. 비석 앞에는 죽음을 애도하는 

꽃이 즐비하게 놓여서 시들어가고 있다. 마치 그렇게 열망하던 카우

보이가 되지 못한 채, 상상만 하며 시들어 가는 자신의 캐릭터에 바

치는 애도의 꽃다발처럼.   

“무덤을 마지막으로 한 것은 내 카우보이에게 너무 늦기 전에 서두

르라고 일러주기 위해서예요. 클리세이긴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한 번

만 살 뿐이잖아요. 자신이 정말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에도 짧은 시간

이에요”  

▷ The Dress © Anja Niemi : 

The Little Black Gallery 

▷▷ Bang Bang © Anja Niemi : 

The Little Black Gallery


